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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(The number of marks is given after each question. In addition, 5 marks will be given for the general 
quality of the language (see: syllabus) in the answers. Total number of marks = 20 + 5 = 25) 

 

 (a) 직위를 부여 받고서 그 권력을 뽐내며 휘둘렀다는 뜻.  [1] 

 

 

 (b) 각자의 자식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외할머니는 국군이 이기기를, 친할머니는 북한군이 

이기기를 각각 바라기에，서로입장이 다른 걱정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.  [2] 

 
 
 (c) 외할머니가 비와 번개를 바라보며 북한군의 전멸을 기원하는 저주의 말을 퍼부음으로써  [1] 

  북한군을 따라 도망간 삼촌을 걱정하고 있는 친할머니의 화를 돋구었다. [1] 

 
 
 (d) 국군으로 입대한 외삼촌이 북한군과의 전투 중에 죽었다는 전사통지서를 받고 외할머니는 자신의 

아들을 죽게 한 북한군에 대해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되었다.  [1] 

 
 
 (e) 공산주의자  [1] 

 
 
 (f) 악의를 그득 담은 얼굴이란 자신에게 화를 나게 만든 원인제공자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화난 얼굴을 

의미한다.  [1] 

  외할머니는 자신의 자식을 잃은 슬픔에 북한군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지만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

마치 자신의 자식이 잡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에 화가 난 것이다.  [1] 

 
 
 (g) 전쟁 와중에 피난을 떠나 오갈 데 없게 된 것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[1] 

  을 표시하기는커녕 자기 자식을 죽으라는 투의 저주를 하는 것.  [1] 

 
 
 (h) 전생에 많은 죄를 지은 탓에 자식을 자신보다 먼저 죽게 한 후 그 죄값을 받는 것임 [1] 

  에도 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 [1] 

 
 
 (i) 북한군 점령 치하에서 감투를 쓰고 그 권력을 뽐내며 휘두르고 다니다 결국 북한군과 함께 도망치게 

된 삼촌의 신세가 할머니가 잘 못 가르친 탓에 벌어진 일이라는 질책  [1] 

 
 
 (j) 북한군 토벌대에 쫓기고 있는 삼촌이 잡혀서 죽기를 바란다는 것  [1] 

 
 
 (k)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자꾸 자극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만 말하라는 신호를 

보내고 있는 것  [1] 

 
 
 (l) 삼촌이 북한군을 따라 도망갔기에 주위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 [1] 

  적어도 집안의 가족들 끼리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， 그 금기를 외할머니가 깨고 빨갱이 

집안임을 공식화 한 것  [1] 

 
 
 (m) 구렁이를 자기 자식의 현신으로 보고 [1] 그 구렁이가 잘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식이 편안히 

저승길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.  [1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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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Up to 15 marks are available for the content of the answer, and up to 10 marks for the quality of 
writing (5 marks for Style and Organisation and 5 marks for Accuracy of Language) 

 
 (a) 공통점:  

• 등장인물들이 6.25전쟁으로 인하여 갈등/대립을 겪는다. [1] 

• 장마에서는 두 할머니의 아들들이 반대편 군에 입대하여 서로 입장이 반대되어 대립하고 [1], 

학에서는 성삼이 남한군의 치안대원이 되고, 덕재가 북한군의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 되면서 

어릴적 친구가 반대편에서 대립한다 [1]. 

• 두 할머니들과 성삼, 덕재는 이데올로기에 관계 없이 전쟁에 휘말려 갈등과 아픔을 겪는다. [1] 

• 서로의 불화를 극복하고 화해하며 옛날의 관계로 돌아간다. [1] 

• 할머니와 성삼은 상대방에 비해 우위적 입지에 있다. [1] 

 
  다른점:  

•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간접적으로 전쟁에 관련되어 있으나, 성삼과 덕재는 직접 전쟁에 관련되어 

있다. [1] 

• 장마에서는 가족 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만, 학에서는 친구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

일어난다. [1] 

 
 
 (b) 장마: 두 할머니의 갈등은 각각 자식을 대립된 군대에 보내놓고 자식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(혹은 

상대편이 패하기를 바라는) 상황이 그 원인이 된다. [1] 이 갈등은 국군으로 입대한 외삼촌의 

전사통지서가 도착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외할머니에 의해 발전되어지고[1]，인민군에 대한 

저주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저주로 받아들이는 친할머니와의 충돌 속에서 외할머니가 ‘빨갱이’라는 

금기의 단어를 거론하면서 최고조에 달한다. [1] 

 
  학: 어릴 때 친구이던 성삼이와 덕재가 7년 만에 만났으나 서로 적대적인 입장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

상황이 갈등의 원인이다. [1] 이러한 갈등은 성삼이가 덕재의 호송인을 자청하여 고개를 넘으면서 

심화된다. [1] 결국 고개를 넘으면서 성삼이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이던 친구 덕재가 그 동안 몇 명이나 

희생시켰는지, 그리고 어떤 속샘으로 피난도 가지 않고 숨어있었는지 의심하면서 갈등의 최고조에 

도달한다. [1] 

 
 
 (c) 장마: 집으로 기어든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삼촌이 죽었음을 직감한 후 기절한다. 정신을 

차린 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이 돌아온 듯 대접하여 보내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화해를 

청한다.[1] 

 
  학: 성삼은 덕재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적이 아니라 자신과 다를 바 없이 농부로 살다 

전쟁에 휩쓸린 것을 깨닫는다. [1] 학 떼를 만나 학 사냥을 제안하면서 성삼이는 덕재를 풀어준다. [1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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